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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처 21대� 대선�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후보�총괄특보단(단장� :� 안규백)

담당자� 박영화�팀장(010-4652-0520)� /� 김윤진�팀장(010-5672-8877)� /� 나호선�팀원(010-9073-1328)

"대한민국 국방비전 뒷받침 할 천군만마(千軍萬馬) 집결"

후보 총괄특보단, <국가안보특보단> 임명장 수여식 

- 부승찬 국회의원·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공동단장

- 백군기 전 용인시장·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등 고문 위촉

- 내란사태로 인한 상흔딛고 진정한 국방력 회복을 위한 새출발 도모 

- 안규백 단장, “건강한 한미동맹, 미래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에 힘 보태주시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은 17일(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국방안보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대한민국 안보 전략 

수립과 군의 미래 비전 정립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국방안보특보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

□ 국방안보특보단은 부승찬 국회의원과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공동단장을, 4성 

장군 출신의 백군기 전 용인시장과 문재인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예비역 해군대장 등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 부승찬 단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군 내 작전 및 전략기획 분야에

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와 국방개혁 추진에 깊은 이해를 

갖춘 국방 전문가이며, 부석종 단장은 해군 최초의 제주 출신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면서 한미연합 해상작전과 해양전략 분야에 정통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 또한 고문으로 위촉된 백군기 전 용인시장은 35년간 군에서 복무한 예비역 대장

으로  군 조직의 복지와 인권 개선, 부대 체제 정비, 수도권 방위 등 다양한 분

야에서 기여했으며,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문재인정부 시절  '국방개혁 2.0'을 



- 2 -

주도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 마련, 병영문화 개선 등 국방 전반의 구

조 혁신을 위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자리는 12·3 내란의 상흔을 딛고  

국민의 충직한 군대라는 국방의 본령을 회복하고, 대내외적인 국방의 난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건강한 한미동맹, 미래기술

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당부했다.

□ 국방안보특보단은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강한 안보와 평화 공존' 기조에 맞춰  

정책 제안과 대국민 소통, 안보 공약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에 집중할 계획

이다. <끝>

※ 별첨 : 행사사진


